
□성명서□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를 바라보는 낙농가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남양유업을 향한 사회적 공분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남양유업은 그간 

사회적 파장을 여러 차례 일으킨 만큼 최근 대국민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양유업이 국민과 낙농가·대리점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영쇄신안과 자구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만천하에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만이 모두가 살길임을 우리 낙농가들은 우선 

밝혀두는 바이다. 
    세종시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가 통지된 이후 해당 낙농가

들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

정지 2개월이 처분될 경우, 낙농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장성이 없는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처 확보 부족으로 전국 낙농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700여 낙농가(남양유업 납품)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우유폐기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대두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 낙농산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의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낙농가

들은 올해 초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

불능상태에 놓여 질 수밖에 없다. 
   낙농특성상 저장성이 없는 우유는 목장에서 매일매일 짠 젖을 가지고 우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일배식품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도꼭지처럼 생산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을뿐더러 생산은 불특정 다수의 낙농가들에 의해, 가공은 

소수의 유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낙농가들은 절대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선량한 약자의 희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와 세종시는 낙농산업의 특성과 선량한 낙농가의 

처지를 고려하여, 유가공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만은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

한다. 남양유업은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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